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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가구 형태별 여가 유형과 만족도에 따른 우울 위험

박정혜
경상국립대학교 간호학과

Risk of Depression according to the Leisure Type and Satisfaction 
of the Elderly by Household Type

Jeong-Hye Park
Department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가구 형태별 여가 유형과 여가만족도가 우울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2020년 노인실태조사 참여자 중 대상자가 직접 설문에 응답한 9790명이다. 자료
분석은 IBM SPSS/WIN 23.0 프로그램으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검증, 이분형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1인 가구 노인은 정적 오락활동(OR=0.47, p<0.001)이나 동적 오락활동
(OR=0.69, p=0.020)을 할 때, 여가에 만족할수록(OR=0.73, p<0.001) 우울 위험이 낮았고, 부부가구는 운동동호회 활
동(OR=0.32, p=0.017), 정적 오락활동(OR=0.62, p=0.021), 동적 오락활동(OR=0.54, p=0.001)을 할 때, 여가에 만족
할수록(OR=0.59, p<0.001) 우울 위험이 낮았다. 자녀동거 가구 노인은 정적 오락활동(OR=0.55, p=0.040)을 할 때와 
여가에 만족할수록(OR=0.69, p<0.001) 우울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우울 위험 감소를 위하여 노인의 신체 여건에 적합한 여가 활동이 필요하며, 특히 1인 가구와 부부가구 노인에게 규칙적
인 신체활동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연구결과는 노년기 우울 예방을 위한 여가 활용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leisure types and satisfaction with leisure
on the risk of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by household type. Study subjects were aged 65 or older,
and 9,790 of those that participated in the 2020 Senior Survey responded to our questionnaire. The χ
2-test,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dichotomou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the 
analysis. For the elderly living in single-person households, static entertainment (OR=0.47, p<0.001), 
dynamic entertainment (OR=0.69, p=0.020), and leisure satisfaction (OR=0.73, p<0.001)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For the elderly couple-only households, sports clubs (OR=0.32, p=0.017), 
static entertainment (OR=0.62, p=0.021), dynamic entertainment (OR=0.54, p=0.001), and leisure 
satisfaction (OR=0.59, p<0.001), and for the elderly living with children, static entertainment (OR=0.55, 
p=0.040) and leisure satisfaction (OR=0.69, p<0.001)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risk of depression in the elderly might be reduced by pleasant and meaningful
leisure activities compatible with their physical conditions. We suggest these findings be used to prepare
education and depression prevention programs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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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울은 심리‧사회‧생물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

호작용하여 발생하는 흔한 정신장애로, 전 세계 성인의 
약 5%가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1]. 우울을 촉발하거
나 가속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아동기 역경, 상실감, 은퇴 
등 생애주기에 발생한,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 사건 등
이다[1]. 노년기는 신체 노화의 진행, 자녀의 독립이나 
결혼 등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직업에서의 은퇴 등 다
양한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이다[2]. 따라서 이
러한 변화에 잘 대처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우울 발생의 
위험이 매우 크다. 2020년 우리나라 성인의 우울 유병률
이 5.7%였던 것에 비해[3], 65세 이상 노인은 13.5%로
[4] 노년층 우울 유병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우울은 장기간 지속되거나 재발 빈도가 높아 개
인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1].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5]. 그러므로 증가하는 노년기 우울은 향후 사회적 
부담과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노년기 우울은 사회활동과 지지[6], 세대 간 관계[7], 
여가 활동 형태와 여가에 대한 만족[2,8-10] 등과 관련
된다. 이러한 요인 중 노년기 여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노년기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은퇴로 인해 그동안 
가져보지 못했던 자유롭고 한가한 시간, 즉 여가가 길어
진다는 것이다. 하루 24시간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11]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활용하는지가 노년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12]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노년기 여가 활동은 성인기
와 다르고[12,13], 연령,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 경제 
상태, 독립적 일상생활 가능 여부,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6,8,9,12,14]. 특히, 가구 형태별로 노인의 
여가 활용에 차이가 있고, 1인 가구 노인이 취약한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11].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구조인 
핵가족이나 확대가족은 가족구조 안에서 구성원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15]. 그러나 최근 
노년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와 부부가구 형태는
[4] 가족 구성원 사이에 상호작용과 유대감, 가족지지가 
감소하여 우울 발생의 위험이 크다[7]. 그리고 이러한 가
족 구조변화는 향후 노년기 우울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

다. 따라서 노년기 우울과 관련된 요인을 가구 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 형태별로 65세 이상 노인이 
여가를 보내는 형태와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우울 위험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 형태별로 노인의 여가 유형과 

여가만족도가 우울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위험의 차이를 확인한다.
2) 가구 형태별 여가 유형과 여가 만족도에 따른 우울 

위험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

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의 일부를 활용한 이차
자료분석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2020년 

노인실태조사 참여자 10097명 중 대상자가 직접 설문에 
응답한 9790명을 대상으로 한다.

2.3 연구변수
2.3.1 여가 유형과 여가 만족
여가 유형은 선행연구고찰[12,13]을 통해 8개 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8개 유형은 관람(영화, 전시회, 공연, 경
기, 게임 등), 문화예술활동(악기연주, 미술, 춤, 사진 
등), 운동동호회(축구 등), 동적 오락활동(등산, 걷기, 낚
시 등), 정적 오락활동(독서, 바둑, 자격증‧어학 등 공
부, 화초 가꾸기, 음악감상, 신문읽기 등), 종교활동, 사
회활동(사회단체, 친목단체 등), 활동하지 않음이다.

여가 만족도는 ’현재 여가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
족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5점 척도(1점; 전혀 만족
하지 않음~5점; 매우 만족함)로 응답한 점수이다.

2.3.2 우울 위험
우울 위험은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Korean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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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N(%)

Risk
(n=914)

Not-risk
(n=8876) χ2/t(p)

N(%) or Mean±SD

Sex
Male 3866(39.5) 362(9.4) 3504(90.6) 0.01

(.943)Female 5924(60.5) 552(9.3) 5372(90.7)

Age(years) - 76.1±6.9173.2±6.43 11.77
(<.001)

Spouse
Yes 5779(59.0) 370(6.4) 5409(93.6) 143.41

(<.001)No 4011(41.0) 544(13.6)3467(86.4)

Household
type

One-person 3117(31.8) 421(13.5)2696(86.5)
129.66
(<.001)

With spouse 
only 5071(51.8) 314(6.2) 4757(93.8)

With child 1602(16.4) 179(11.2)1423(88.8)

Religion
Yes 5766(58.9) 576(10.0)5190(90.0) 7.08

(.008)No 4024(41.1) 338(8.4) 3686(91.6)

Education

≦Elementary4390(44.8) 566(12.9)3824(87.1)
119.87
(<.001)Secondary 4905(50.1) 322(6.6) 4583(93.4)

≧Higher 495(5.1) 26(5.3) 469(94.7)

Housing
ownership

Own house 7813(79.8) 602(7.7) 7211(92.3) 121.58
(<.001)Others 1977(20.2) 312(15.8)1665(84.2)

ADL
Dependent 1005(10.3) 317(31.5) 688(68.5) 652.47

(<.001)Independent 8785(89.7) 597(6.8) 8188(93.2)

Perceived health 
status(1-5) - 2.5±0.95 3.4±0.82 -27.28

(<.001)
Household income

(won, annual) - 2039.8
±2969.22

2763.4
±4074.40

-6.74
(<.001)

Use of TV/radio
(hours a day) - 4.9±2.42 4.0±1.98 10.01

(<.001)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Table 1. Differences in risk of depress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of the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K)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도구는 노인의 우
울 선별검사를 위한 도구로 전 세계에 널리 사용되는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의 한국어판 축약형 
척도이다. 총 15문항, 이원 척도(binary options)로, 최
적 절단점은 8점이다[16,17].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alpha 0.85이었다.

2.3.3 조절변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조절변수를 포함하였다; 성

별, 연령, 배우자 유무, 종교, 교육 수준, 집 소유, 소득, 
일상생활 활동(activities of daily life, ADL), 주관적 
건강 상태, TV 시청/라디오 청취 시간. 가구 형태는 3가
지 유형으로,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 배우자와 함께 거
주하는 부부가구, 자녀나 손자녀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녀동거 가구로 분류하였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이차자료분석연구로, 원자료는 보건복지부

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위해 
수집하였다. 이 조사는 노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정책 마
련을 위해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수행되고 있다. 자료
는 훈련받은 조사원이 대상자를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을 
통해 수집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2020년 9월
부터 11월 사이 수집된 자료로, 마이크로 통합서비스 홈
페이지[18]에서 연구자가 절차에 따라 자료를 내려받아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로 마이크로 통합서비스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이다. 이 자료는 간단한 승인절
차를 거쳐 누구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연구자는 이
러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내려받았으며, 내려받은 자료
는 응답자의 개인정보가 없어 대상자 식별이 불가능하다.

2.6 자료분석방법
자료는 IBM SPSS/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위험은 빈도와 백분율, 평
균과 표준편차,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 검증으로 제시하
였다. 가구 형태별 여가 유형과 여가 만족도에 따른 우울 
위험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단변량 

분석에서 우울 위험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를 조
절변수로 포함하였다. SGDS-K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위험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위험의 차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 9790명 중 우울 위
험 대상자는 914명(9.3%)이었다. 우울 위험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일상생활 독립(χ2=652.47, 
p<0.001)이었고, 그다음은 배우자 유무(χ2=143.41, 
p<0.001), 가구 형태(χ2=129.66, p<0.001), 집 소유(χ
2=121.58, p<0.001), 교육 수준(χ2=119.87, p<0.001) 
등이었다. 성별에 따른 우울 위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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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isk of depression according to leisure by household type*

Variables
One-person With spouse only With child/children

B p OR 95% CI B p OR 95% CI B p OR 95% CI

Leisure type
(ref.=nothing)

Watching (movies, 
shows, sports et al.) -0.71 .166 0.49 0.18-1.34 -0.52 .263 0.60 0.24-1.48 -0.26 .731 0.77 0.17-3.44

Cultural activity -0.58 .206 0.56 0.23-1.38 0.41 .246 1.50 0.76-2.97 -0.11 .846 0.90 0.30-2.72

Sports activity -0.02 .962 0.98 0.46-2.10 -1.15 .017 0.32 0.12-0.81 -0.30 .649 0.74 0.21-2.68
Static entertainment -0.75 <.001 0.47 0.32-0.70 -0.47 .021 0.62 0.42-0.93 -0.60 .040 0.55 0.31-0.97

Dynamic 
entertainment -0.37 .020 0.69 0.51-0.94 -0.63 .001 0.54 0.38-0.76 -0.20 .402 0.82 0.51-1.31

Religious activity -0.16 .338 0.85 0.61-1.18 -0.12 .566 0.89 0.59-1.33 -0.23 .414 0.80 0.46-1.38

Social activity -0.35 .104 0.71 0.46-1.08 -0.34 .143 0.72 0.46-1.12 0.16 .600 1.17 0.65-2.13
Satisfaction with leisure -0.32 <.001 0.73 0.64-0.83 -0.53 <.001 0.59 0.50-0.69 -0.38 <.001 0.69 0.56-0.85

Exp(p)
Nagelkerke R2

Hosmer&Lemeshow χ2(p)

389.05(<.001)
.215

10.39(.239)

477.88(<.001)
.242

7.06(.530)

194.53(<.001)
.227

12.33(.137)
*Risk of depression: ref.=not-risk group.
 Adjusted variables: age, spouse, education, housing ownership,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perceived healths status, household 
income, and use of TV/radio.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χ2=0.01, p=0.943).

3.2 가구 형태별 여가 유형과 만족도에 따른 우울 위험
1인 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 가구별 여가 유형과 여

가 만족도에 따른 우울 위험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1
인 가구 노인은 정적 오락활동(OR=0.47, p<0.001)이나 
동적 오락활동(OR=0.69, p=0.020)을 할 때, 여가에 만
족할수록(OR=0.73, p<0.001) 우울 위험이 낮았고, 부부
가구는 운동동호회 활동(OR=0.32, p=0.017), 정적 오
락활동(OR=0.62, p=0.021), 동적 오락활동(OR=0.54, 
p=0.001)을 할 때, 여가에 만족할수록(OR=0.59, 
p<0.001) 우울 위험이 낮았다. 자녀동거 가구는 정적 오
락활동(OR=0.55, p=0.040)을 할 때와 여가에 만족할수
록(OR=0.69, p<0.001) 우울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 위험이 가구 형태별로 차이가 
있고, 가구 형태별 노인의 여가 유형과 만족도가 우울 위
험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대상
자의 우울 위험 비율은 9.3%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
인의 우울 유병률과 비슷하다[4,19]. 그러나 가구 형태별
로 볼 때, 자녀동거 가구 노인의 우울 위험 비율이 

19.5%인데 비해, 1인 가구 노인은 46.1%, 부부가구 노
인도 34.4%로, 두 가구 형태 노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 형태도 1인 가구와 부
부가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72%였던 
노인 1인 가구와 부부가구 비율이 2020년 78.2%로 증
가하여, 현재 5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나 부부가구 형
태이다[4]. 그리고 이러한 가구 형태는 가족구조와 가치
관, 연령별 인구구성의 변화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1인 가구나 부부가구 노인은 자녀동거 가구 노인
보다 자녀나 손자녀 등 세대 간 교류가 적을 가능성이 크
고, 친구나 이웃과 활발하게 교류하지 않는 한 사회적으
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20].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울뿐만 아니라 소외감, 외로움, 고독감 등을 감소시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21] 보고되
고 있다. 특히, 가족의 지지나 끈끈한 유대감은 어떤 사
회활동이나 사회적 지지보다 노인의 우울 감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7]. 그러므로 1인 가구나 부부가구의 증가
는 향후 노인 연령층의 우울이 더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
낸다. 특히, 1인 가구 노인의 우울 위험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보다 더 클 수 있다[6,7,14].

가구 형태별 노인의 여가 유형과 여가 만족에 따른 우
울 위험을 확인한 결과, 노인의 우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통 요인이 확인되었다. 모든 가구 형태에서 정적 
오락활동을 하는 노인과 여가 만족도가 높은 노인의 우
울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특히, 정적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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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하는 1인 가구 노인의 우울 위험은 2배 이상 낮
았다. 정적 오락활동은 주로 집이나 실내에서 이루어지
는 비활동적이고 조용한 활동으로, 독서, 바둑, 화투, 자
격증‧어학 등 공부, 화초 가꾸기, 음악감상, 신문읽기 
등이 포함된다. 신체 활동량은 적지만, 집중하거나 노력
을 들여 의미 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노년기 
여가 활동으로 적합할 수 있다. 노년기에는 노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신체기능이 감소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
한다. 특히, 노인 대부분은 골격계 칼슘, 근력, 근지구력 
등이 감소하여 골절 위험이 증가하고, 감각기능과 심폐
기능 저하로 초기성인기와 같이 빈번하거나 과격하고 활
발한 신체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2]. 그러므로 노년기에
는 일상생활에서 접근이 쉽고, 보람과 재미, 긍정적인 감
정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동적 오락활동을 하는 1인 가구와 부부가구 노
인의 우울 위험과 운동동호회 활동을 하는 부부가구 노
인의 우울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 동적 오락활동과 운
동동호회 활동은 실내외에서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
동으로 노인의 동적 오락활동은 걷기와 등산이 대부분
(85.5%)이다. 운동동호회 활동은 비슷한 연령대로 구성
된 집단에서, 유산소운동이나[22]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
한 근력운동[23] 등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1인 가구와 
부부가구 노인의 우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가 활
동 유형을 보여준다. 육체적인 활동은 뇌에서 기분을 좋
게 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집
중력을 강화하고, 수면을 개선하여 우울 증상을 감소시
킨다[24]. 몸을 움직여 집안일을 하거나 걷기, 춤추기, 놀
이 등을 하거나 운동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하루에 몇 분
간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하는 것은 우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개선하고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25,26]. 그러므로 노년기 우울 위험 감소를 
위한 신체활동은 강도 높은 운동이라기보다[6] 개인의 신
체 여건에 적합하고, 기분을 환기하여 유쾌한 감정을 느
낄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여 활동하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노년기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고[11,26], 삶의 만족은 우울로부
터 삶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된다[24]. 또한, 노년
기 운동동호회 활동은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
와 지지를 가능하게 하여 우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6,21]. 비슷한 연령층과 좋아하는 운동을 함께 즐기면서 
신체‧사회‧정서적 만족과 자존감이 증가하여 소외감이
나 고독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22].

그리고 이러한 여가에 대한 만족감은 노년기 우울 위

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여가만족도는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노인뿐만 아니
라,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우울 위험을 더 많이 감소시킨
다[8]. 이것은 노화나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체 
여건에 적합하고, 일상생활에 재미나 즐거움,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우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타이완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가 활동을 하는 
대상자의 우울 위험이 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낮았고[6], 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노년기 여가 활동으로 
읽기(책, 신문, 잡지 등)를 가장 많이 했고(85%), 노인 우
울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활동은 읽기, 취미나 과
제(project), 동호회 활동(운동, 사회모임 등)이었다[10]. 
그러므로 노년기 신체 여건에 적합한 규칙적인 여가 활
동과 이에 대한 만족은 노년층 우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노년기는 노화의 진행, 질병, 은퇴 등으로 신체활동이 
제한되고 사회참여가 감소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여가가 일상생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여 이 시
간을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하면 우울 위험이 증가할 수 있
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년기 신체 여건에 적합한 여가 
활동과 이에 대한 만족감이 우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
음이 확인되었다. 노년기에 적합한 대표적인 여가 활동
은 정적 오락 활동 즉, 책, 신문 등 읽기, 관심 분야에 관
한 공부, 바둑, 화초 가꾸기 등 일상에서 규칙적으로 실
천할 수 있고, 재미나 즐거움, 의미와 기쁨을 느낄 수 있
는 활동이다. 또한, 1인 가구와 부부가구 노인은 정적 오
락활동과 함께, 규칙적인 신체활동(걷기, 등산, 운동 등)
을 함으로써 우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
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의 우울 
예방을 위하여 노년기 여가활동에 대한 교육과 지원 프
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차자료분석 연구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 분석하
였으므로 변수 설정에 한계가 있다. 둘째, 단면연구이므
로 변수들의 인과관계 추론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
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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